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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관련 역학조사 결과

◇ 분주된 지질영양주사제 오염과 사망 간에 역학적 개연성 있음

- 사망 환아에게 투여된 분주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동일한 균 분리함

-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 배양실험 결과, 미생물 전용배지보다 지질영양주사제에서

더 빠르게 성장해, 오염 시 급격한 세균증식 가능

◇ 지질영양주사제는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

- 지질영양주사제, 수액세트 원제품 균배양 검사 음성(식약처)

- 사망 환아 4명에서 동일한 유전자형·항생제내성형이 분리된 것은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4명의 환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지질영양주사제* 오염이 신생아 사망과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 지질영양주사제(스모프리피드, Smof lipid): 경구 섭취를 잘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의 주사제

○ 역학조사 결과, 사망환아에게 분주하여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사망환아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유전자형과 항생제 내성을 가진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을 검출하였고, 지질영양제를 투여받은 환아와 

사망 위험 간 연관성 및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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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적 인과성) 지질영양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아의 사망 위험도가 

투여받지 않은 환아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18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병원체 검사) 분주하여 투여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되었으며 사망 환아 4명에서 검출된 균과 유전적 특징이 

일치하였고, 지질영양주사제 외에 다른 환경검체 일부에서도 균이 

검출됐으나 사망과 관련성이 낮으며 폐기나 수거 등의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 (미생물 실험) 균 배양실험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이 일반 미생물 

증식 배지보다 지질영양주사제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질영양주사제가 오염될 경우, 주사제 내에서 급격하게 균이 

다량 증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함

□ 해당 지질영양주사제의 오염 가능한 경로로, ① 원제품의 오염, ② 주사제 

투여단계 오염, ③ 주사제 준비단계에서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나,

① 원제품 오염 가능성은 없음

- (식약처) 최근 1년간 이대목동병원에 납품된 것과 같은 시중 유통 

지질영양주사제와 수액세트 원제품에 대한 무균시험 검사결과 

음성이었음  

- 스모프리피드의 오염을 의심할 수 있는 사건보고는 확인되지 않음

② 주사제 투여단계 오염 가능성 낮음

- 사망 환아 4명에게 3명의 간호사가 주사제를 각각 투여하였음 

- 유전자형 및 항생제 내성형이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을 3명의 

간호사가 각각 시술로 동시에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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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사망환아 4명과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유전자형과 항생제 내성형이 

동일한 균이 검출되어, 같은 오염원과 공통된 감염경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높음

- 원제품과 주사제 투여단계 오염 가능성을 제외하면, 지질영양주사제를 

동시에 소분하는 준비단계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료 

관련감염 감시체계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확대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지침 개발, 감염예방관리 교육 강화 등 감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